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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카르텔냄새가진동한다!

석유화학시장이최근들어침체국면으로빠져들고있다는사실을모르는관계자는없을것이다.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일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긴축금융 정책을 강화함으

로써시중의자금난을부채질하고있기때문으로, 당분간은석유화학시장이되살아나기어려울것이라는것이

전문가의일치된견해이다.

하지만, 7월 들어서면서이상한조짐이나타나고있다.

7월 첫째주석유화학제품국제가격이이상할정도로한꺼번에폭등하는사태가발생했기때문으로, 중국이긴

축금융을강화하고있는시점에생각할수없을정도로여러품목에걸쳐일시에가격이급등했다.

특히, 부타디엔, 프로필렌, BTX가 동시에 강세를보인것도그렇거니와 PE, PP, ABS 등 합성수지가격이한

꺼번에톤당 50-60달러씩동시에뛴다는것은전례가없는진기록이아닐수없다.

지금까지기초유분이나중간유도제품등모노머가격이급등하거나급락한사례는많이보아왔으나폴리머가

격이동시에급등한적은거의없었다는점에서동아시아석유화학제품무역상, 유통상들이가격을끌어올리기

로입을맞춘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들지않을수없다.

특히, 5월 말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석유화학 컨퍼런스에서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들과 무역·유통 관계자들이

회합을갖고가격을올리기로짬짜미한것이아닌지의심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동아시아 석유화학기업들은 과거에는 일본 종합상사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종종 회합을 가진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중동의 물량공세와 중국의 구매파워에 맞서기 위해 무역 및 유통 관계자들과 가격을 올리기 위한 방

안을협의한다는소문이종종들리고있다.

7월 첫째 주에 석유화학제품 국제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한 것도 3각 협의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대목이다. 그렇지않고서는중국이긴축금융을강화하고있는와중에 BTX 및 폴리머가격이동시에급등

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동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은 중동의 신증설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2008년 하반기를 제외하고는 장기간에 걸쳐

사상최대의 호황을 맛보았으나, 중동의 신증설 플랜트 가동이 정상화하면서 중국수요가 줄어들자 불황으로 빠

져들고있다.

장기호황에 맛들인 석유화학기업들이 불황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뾰쪽한 제재수단이 없는 국제카르텔을

선택했을것으로생각된다. 그것도갈곳을잃어버린투기자금을등에업고…

공정거래당국과사법당국이나서야할시점이아닌가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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